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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 2024. 9. 4.(수)

법무부, 『교정본부 종합상황실』현판식 개최 

- 박성재 장관, ‘교정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역할 강조’ -

□ 법무부는 2024. 9. 4.(수) 16시 실시간 상황관리 및 전국 교정시설 총괄

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‘교정본부 종합상황실’의 현판식을 

개최하였습니다.

□ 법무부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수용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제하던 

교정스마트관제센터*를 교정본부로 이전 ‘교정본부 종합상황실’로 확대·

개편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상황관리 및 대응 가능한 ‘교정 통합 

관제시스템**’을 구축하였습니다.

* ’17. 11.부터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설치·운영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

수용자만 관제 가능하여 대상의 제한성 및 교정본부(정부과천청사 1동)와 물리적인

거리(약 16km, 50분 소요) 등으로 인해 실시간 상황관리에 취약

** 교정시설 외부에서 발생하는 도주사고 등을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

정확한 확인 및 지휘를 위해 상황관리업무(소속기관 직원 및 수용자 현황관리)와

관제업무(위치추적, 웹캠 등)를 총괄하는 시스템 구축

□ 앞으로 법무부는 ‘교정본부 종합상황실’에 네트워크 바디캠* 도입을 

통해 계호취약 수용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, 

공공 CCTV와 연계**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시 실시간 즉각적인 대응으로 

신속한 사고 해결에 힘쓸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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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교정시설 외부에 나가 있는 수용자 대상 실시간 영상계호장비

** 국토교통부 산하 스마트도시협회 주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CCTV와 공공기관 간의 연계

□ 박성재 장관은 현판식에서 “현장에서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정

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,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적 

역량을 교정교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”며, “교정본부

종합상황실이 교정현장의 컨트롤 타워로서 경찰·소방 등과 함께 우리

나라를 대표하는 종합상황실이 되길 희망하며,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

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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